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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차이가 인터넷과 SNS등

의 발달로 나타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 1,000개의 전화여론조

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국민의 32.5% 정도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국민 모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의 국민은 기타성향의 국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대별 분석에서는 20대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와 유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만큼 댓글을 통

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보다 1.91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치참여, 댓글, 보수성향, 진보성향, 연령대, 성, 거주지,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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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Korea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Focusing on Political Inclinations and 

Democratic Characteristics
Kim, Hak-rya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n the one hand,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age group, gender, residence, and level of 

education, and on the other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s registered 

through the internet comments that have appeared with development of 

internet tool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For this study, a 

telephone survey of Korean adults was conducted in 2015. The total 

sample of the survey was 1,000, proportionally extracted by gender, age, 

and region.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for hypothesis verification in 

this study wer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tabulations. 

The results show that only 32.5% of Korean people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internet comments.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orientation, 

people with ei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tendencies both turn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Koreans with conservative tendencies are 2.95 

times more likely to use internet comments, while people with liberal 

tendencies are 2.17 times more likely. By age group, only individuals in 

their 20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2.43 times more likely than other age groups).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By residence, only urban 

resident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They are 0.42 times less likely  than other 

area residents. In the analysis of academic background only the graduate 

school graduat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They are 1.91 times more likely 

than high school or college graduates.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et comment, conservative, progressive, 

age group, gender, residence, level of education



한국인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3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전

제로 한다.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면 소수

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소수의 정치인들의 견해는 대

다수 국민의 욕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

접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의 욕구충족과 의사반영이라는 측면

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

의 선거는 2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되므

로 꾸준히 한국국민(이하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은 고작 

소수의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하기 때문

에 선거에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시키지 못하고 있다.1) 셋째 1960년대 이

후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증폭되면

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서현진 

2015, 123), 이 현상은 선거의 대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외의 정치참여방법인 시위나 이익

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참여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참여자에게 적지 않

1) 한국에서는 당선인의 궐위, 당선무효, 사퇴 

등으로 매년 두 번씩 재선 혹은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것은 일부선거구에만 해당되

며, 대부분의 유권자는 고작 1-2년에 한 번

씩 선거에 참여한다. 

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

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근래에 국민들이 쉬우면서도 상시적으

로 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식이 나타났는

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뉴스나 SNS에 짧

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이다. 즉 

댓글은 선거나 시위와 같이 정치가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김동윤·홍하은 2015).  

댓글은 자신을 드러냄이 없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익명성, 자신의 댓글에 대

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상호

작용성,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고작 2-3줄의 

짧은 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의성, 신문이나 TV등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보다 빠르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

는 현장성 혹은 신속성(최동성·최성은·최

용준 2008),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가 등한시 

했던 정치성향별,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

별, 학력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정도

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본 연구

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

로 실시된 표본 1,000개의 전화 설문조사

에 근거하며,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

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

2) 학력은 개인소득 및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소득 및 

직업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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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면 다음과 같다. 댓글이 보편화 된 상

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가? 보수성향 

국민과 진보성향 국민 중 누가 정치적 댓

글을 많이 남기는가? 20대-60대 이상 사

이의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활발하

게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가? 남성

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정치적 댓글을 많이 

남기는가? 거주지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는 어떤 관계인가? 학력과 댓글을 통한 정

치 참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댓글의 품

질, 영향력, 여론형성기능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왔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

구는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

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치성향별,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로 어떤 부류의 국민들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지

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댓글을 통한 참여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의 주기별 변화 파악에 기여한다. 댓글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는 더욱더 활발해 

질 가능성이 높다. 주된 이유는 국민 개개

인이 PC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더 능숙

해짐에 따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빈번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

서 주기별로 국민의 정치성향과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 추세의 변

화파악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대의민

주주의 속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본 연구는 이런 추세파악의 한 부

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참여방법

이지만 고작 1-2년에 한번 정도만 기회가 

주어지고 소수의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참여방법인 투표와 상

시적이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간접적이

나마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

을 위해 유권자의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

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한석 

2013; Noh 2013; 김학량 2015b), 유권

자 빅데이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제기된 정치적 이슈에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댓글이다. 

따라서 정치댓글에 관한 연구는 후보자의 

유권자 접촉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차이에 대한 연구

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댓글 뿐 만아니라 포괄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서술하였다. 

1. 전체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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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시켜왔

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댓

글은 신문이나 방송 등 오프라인이 여론

을 주도되었던 시기에 다른 연령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조차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김은

이·정선영·문원기 2015, 176). 이 현상은 

인터넷 사용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

는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20-30대의 인터넷 뉴스보기와 SNS 사용 

등 인터넷 접속시간은 1시간 이하가 

31.8%, 1-4시간이 33.3%, 4시간이상이 

21.6%로 1시간 이하가 51.0%이상, 1-4

시간이 32.3%이하, 4시간이상이 8.5%이

하인 40-50대보다 상당히 길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

인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국민은 

정치인을 선출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많이 느

낄수록 만족감과 책임감 때문에 정치참여

를 한다(Verba & Nie 1972; 안형기·신순

범 2006). 즉 정치효능감을 느끼지 못하

면 편리한 댓글을 통해서조차 자신의 의

견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댓글을 

통해 정치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익명이 보장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댓글

을 남김으로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이 남긴 댓글을 통해 여론을 

파악하려고하기 때문이다(정일권·김영석 

2006;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351). 

따라서 국민 중 어느 정도가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

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은 댓글의 편의성, 

신속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등이 국민에

게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정치효능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2. 정치성향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보수성향의 

국민과 진보성향의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

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 보수성

향의 국민과 진보성향의 국민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보수성향의 국민은 얼마나 쉽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성향의 

국민은 자신의 정치참여행위가 실제적으

로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

라 참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이영화·

전승우 2015, 14). 이 주장에 따르면 보

수성향의 국민이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수밖

에 없다. 즉 보수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

감을 적게 느껴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를 하는 반면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

능감을 많이 느낄 때에만 댓글을 통한 정

치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정치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댓글 참여가 달라진다는 것은 ‘연령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성향이 강하고, 연령

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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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세대효과’ 때문이다. 

젊은 층인 20-30대는 대체적으로 진보성

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

위 ‘386’으로 대변되는 현재 40대 중반

-50대 중반의 국민들은 반드시 보수성향

이 아니기 때문이다(김학량 2015a). 

3. 연령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투표

율을 통해 어느 정도 측정되어 왔다. 정치

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

기 때문이다(송태수·양민석 2014).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 2014년 동시지방선

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더 높

았다.3)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이외의 정치참여에서 연령

별 차이는 투표율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댓글이 활발하지 않았거나, 인터넷뉴스나 

SNS 등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 

선거이외의 정치참여 수단 중에서 댓글과 

가장 유사한 정치참여 수단이었던 언론기

관에 정치관련 기사를 투고하는 행위에 있

어서는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활발

했다(박종민 1994, 174). 적어도 20-30대 

중 일부는 활발한 정치행위를 한다고 해석

3) 한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에 실시

된 동시지방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

대 48.4%, 30대 47.5%, 40대 53.3%, 50대 

63.2%, 60대 74.4%, 70대 이상 67.3%로 

50-60대의 투표율은  20-30대보다 15-20%

정도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간행물 2014,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참조 

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대가 40-50대나 

60대 이상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더 활발하지 않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20-30대의 인

터넷 접속시간이 40-50대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도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의 경우 댓글 등을 통한 연

령별 정치참여연구에서 상반된 연구결과

가 있다. 비서스와 스톨(Vissers & Stolle 

2014)은 캐나다 국민의 경우 페이스북 등

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20대의 대학생

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을 정치에 참여하게끔 할뿐 아니라, 이미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참여

를 더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젤

(Feezell 2016)은 미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

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4. 성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성별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

성보다 다소 정치참여도가 높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조동성·나은경(2011, 276)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편이라고 주장했고, 이승훈·김상돈(2009, 

46)은 댓글과 유사한 온라인 정치토론이

나 정치시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율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낮은 편이 아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를 많이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선거인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남성

과 여성의 투표율이 똑같이 57.2%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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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6% 높았다.4) 따라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남

성과 여성 중 누가 참여를 많이 하는지, 

이러한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지

에 대해서는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거주지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거주지의 속성(도시지역, 도농복합지

역, 농어촌지역)에 따른 정치참여에 대해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첫 번째 주

장은 거주지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에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승훈·김상돈(2009, 

54)은 온라인 정치참여의 경우 거주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6세 이상 성

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

문조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다소간 신뢰

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설문

조사는 16-18세의 투표권이 없어 정치참

여가 제한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고,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모집단을 대표

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은 거주지가 구성원들의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정치참여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희조(2013)는 SNS 등을 사용하는 집단

의 성향이 동질적일수록 상호간 정치소통

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거주자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다

4)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

석.” 참조 

양한 도시지역보다 속성이 비슷한 농어촌

지역에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더 활

발해야 한다. 

6. 학력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학력과 정치참여정도와의 관계는 학자

들이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며, 연구결과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

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

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Almond 

& Verba 1963). 박종민(1994, 174)은 

댓글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행위인 언

론기관에 투고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투고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댓글과 유사한 정치방법인 온라

인 토론이나 온라인 시위도 학력이 높을

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김상돈 2009, 46).

III.  분석의 틀

1. 가설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국민이 남

기지 않는 국민보다 적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댓글을 남기기보다는 타인의 댓글

을 보고 여론을 파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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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보수성향의 국민이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

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수성향의 국민은 

정치참여의 편의성이 있을 때,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댓글은 편의성

이 있는 정치참여방법인 것이 확실한 반

면, 정치효능감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

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20대와 30대 국민은 40대 이후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투표행위와는 속성

이 다른 댓글의 경우 젊은 층이 중․장년층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는 젊은 층의 인터넷 접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치

참여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속성이 유사한 농

어촌지역거주자가 속성이 다양한 도시지

역거주자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활발히 한다고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6) 학력이 높은 국민이 낮은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학력이 높

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력이 높을

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2. 검증자료 및 분석방법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7일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

석과 교차분석이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

증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로지스

틱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20대와 그 외의 

연령대로 나눈 뒤 20대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이러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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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교차분석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

한 검증을 위해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

화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여부’이다. 종속변수에 대

해서 “남긴다.”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

하고, “전혀 남기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했다.  

독립변수에는 응답자들의 정치성향, 연

령대, 성별, 거주지, 학력이 포함되었다. 

정치성향의 경우도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보수성향이면 1, 

그 외의 성향이면 0을 부여했으며, 진보성

향과 중도성향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연령대의 경우 설문 응답자가 

19세를 포함한 20대이면 1, 그 외의 연령

대이면 0을 부여했으며, 그 외의 연령대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성별은 

응답자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을 부여

했다. 거주지의 경우 농어촌지역거주자이

면 1, 기타지역거주자이면 0을 부여했으

며,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거주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면 1, 기타학력이면 

0을 부여했으며, 대학교졸업과 대학원졸업

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Ⅳ. 분석의 결과 및 해석

<표 1>은 19세 이상 한국 성인들이 인터

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

기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주 남긴다.”가 

7.0%이고, “가끔 남긴다.”가 25.5%이며, 합인 

“남긴다.”는 32.5%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

다.”가 67.5%이다. 즉 정치적 댓글을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를 합한 수치가 

32.5%로서 “전혀 남기지 않는다.”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표 1>은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국민

이 댓글을 남기지 않는 국민보다 적을 것

이다.”라는 가설1)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댓글을 자주 남기거나 가끔 남기거나에 관

계없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

기하는 행위, 즉 댓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는 32.5%이다. 67.5%는 타인의 댓글을 보

기만 하거나, 댓글에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댓글 달기는 

기존의 정치참여 방법인 투표나 시위 등보다 

타인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상호작

용성,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신속성 혹은 현장

성, 시민단체나 정당가입 등을 통해서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다양한 이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방법이지만,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아직은 제

한적이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적다고 해석

된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댓글을 남김

으로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보다는 타

인이 남긴 댓글을 보고 여론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70

(7.0%)

255

(25.5%)

325

(32.5%)

675

(67.5%)

<표 1>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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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여부가 종속

변수이고 정치성향,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 학

력이 독립변수인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이다. 

Nagelkerke R2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13.1%이다. 분

석결과 독립변수들 중에서 보수성향, 진보성향, 

20대, 도시지역거주자, 대학원졸업자만 종속변

수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5)

독립변수 Exp(ƥ) P

보수성향 2.957 0.000**

진보성향 2.170 0.003**

중도성향 1.262 0.356

20대 2.430 0.000**

30대 1.456 0.088

50대 0.655 0.073

60대이상 0.767 0.255

성별 1.000 1.000

도시거주 0.421 0.000**

농어촌거주 0.792 0.346

고졸 0.931 0.668

대학원졸 1.917 0.013*

N=1,000

Nagelkerke R2=0.132
* p<0.05   ** p<0.01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성향이 진보성향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국민은 기타성향의 국민

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도성향의 

5)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분

석에서 도출되는 Exp(ƥ)값은 1을 초과한 경

우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국민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는 20

대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20대는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외의 연령대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또한 댓글을 통한 정

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의 인

과관계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만이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거주

자가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도시지역거주자는 그 외의 지역거주자

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농어촌지역거주자는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의 관계에

서는 대학원졸업자만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는 기타 학력 

출신자보다 1.9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

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졸업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

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각각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성향 

국민의 경우 “자주 남긴다.” 10.4%, “가끔 남

긴다.” 29.4%이며, 합인 ‘남긴다’는 39.8%이

다. 한편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0.2%이다. 

진보성향 국민은 “자주 남긴다.” 3.2%, “가끔 

남긴다.” 22.8%이며, 합인 “남긴다.”는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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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0.4%이다. 중

도성향은 “자주 남긴다.” 8.6%, “가끔 남긴

다.” 28.5%이며, 합인 “남긴다.”는 37.1%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2.9%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자주 남긴다.”가 4.6%, “가끔 남긴다.” 

17.2%이며, 합인 “남긴다.”는 21.8%이다. “전

혀 남기지 않는다.”는 78.1%이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보수성향이 가장 적극적이며, 그 

다음이 중도성향, 세 번째가 진보성향, 그리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밝히지 못한 국민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

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

기는 행위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

되었다(p=0.000).

<표 3>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 참여 

여부(정치성향별)6)

X2=39.8,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3>의 

6)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 여부를 “남긴다.”와 “전혀 

남기지 않는다.” 두 개로 나누는 이분형을 

사용하였다. 한편 교차분석에서는 “남긴다.”

를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로 더 세

분화시켜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세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이유는 종속변수의 초점은 댓

글참여여부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남긴다.”와 “전혀 남기지 않는다.”

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변수의 관계

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차

분석에서는 “남긴다.”를 “자주 남긴다.”, “가

끔 남긴다.”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긴다 전혀 

남기

지 

않는

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보

수

35

(10.4%)

99

(29.4%)

134

(39.8%)

203

(60.2

%)

중

도

19

(8.6%)

63

(28.5%)

82

(37.1%)

139

(62.9

%)

진

보

9

(3.2%)

66

(22.8%)

75

(26.0%)

214

(74.0

%)

잘 

모

름

7

(4.6%)

26

(17.2%)

33

(21.8%)

118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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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보수성향 국민이 진

보성향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2)를 입증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수성향의 국민은 편의성이 있을 때 정

치참여를 하고,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

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정

치참여에 있어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해 

보수성향이 강한 국민일수록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7)

<표 4>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19세/20대는 “자

주 남긴다.” 7.3%, “가끔 남긴다.”는 40.1%이

며, 합인 “남긴다.”는 47.4%이다. “전혀 남기

지 않는다.”는 52.6%이다. 한편 30대는 “자주 

남긴다.” 10.1%, “가끔 남긴다.” 26.5%이며, 

합인 “남긴다.”는 37.6%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3.4%이다. 40대의 경우 “자주 남

긴다.” 4.6%, “가끔 남긴다.” 27.3%이며, 합인 

“남긴다.”는 31.9%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

다.”는 68.1%이다. 그리고 50대는 “자주 남긴

다.” 3.5%, “가끔 남긴다.” 18.7%이며, 합인 

“남긴다.”는 22.2%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

다.”는 77.8%이다. 60대 이상은 “자주 남긴

다.” 9.5%, “가끔 남긴다.” 16.8%이며, 합인 

“남긴다.”는 26.3%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

다.”는 67.7%이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을 남기는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20대, 30대, 

7)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중도성향의 국민은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로지스틱회

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종합한 해석에서 제외

되었다.   

60대이상, 40대, 50대의 순이다. 즉 60대이상

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이 40대와 50대보다 댓글을 통한 정

치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는 퇴직으로 인한 여

가시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자주 남긴다.”는 19세/20대보다 3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

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

다(p=0.000).

X2=45.7, P<0.05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19

세/

20

대

13

(7.3%)

71

(40.1%)

84

(47.4

%)

93

(52.6%)

30

대

19

(10.1%)

20

(26.5%)

39

(37.6

%)

120

(63.4%)

40

대

10

(4.6%)

59

(27.3%)

69

(31.9

%)

147

(68.1%)

50

대

7

(3.5%)

37

(18.7%)

44

(22.2

%)

154

(77.8%)

60

대

이

상

21

(9.5%)

37

(16.8%)

58

(26.3

%)

162

(67.7%)

<표 4>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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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4>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20대와 30대 국민이 

40대 이후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

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3)

은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즉 교차분석에서 20대가 정치적 댓글

을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를 합

한 수치에서 연령대 중 가장 높고, 로지스

틱회귀분석에서도 20대와 정치댓글을 통

한 정치참여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나왔

기 때문에 20대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한다는 가설

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지

스틱회귀분석결과 30대 이후 연령대는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3)의 일부

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젊은 층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휴

대폰사용에 능숙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20대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자주 남긴다.” 

7.7%, “가끔 남긴다.” 26.0%이며, 합인 “남긴

다.”는 33.7%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6.3%이다. 한편 여성은 “자주 남긴다.” 

6.5%, “가끔 남긴다.” 25.0%이며, 합은 

31.5%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8.5%이

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터

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

위에서 성별로 차이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p=0.693).

X2=0.75,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5>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4)는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

적인 정치참여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거주지별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거주자는 

“자주 남긴다.” 6.4%, “가끔 남긴다.” 21.2%

이며, 합인 “남긴다.”는 27.6%이다. “전혀 남

기지 않는다.”는 72.4%이다. 도농복합지역거

주자는 “자주 남긴다.” 5.8%, “가끔 남긴다.” 

41.4%이며, 합인 “가끔 남긴다.”는 47.2%이

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52.8%이다. 농어

촌지역거주자는 “자주 남긴다.” 12.7%, “가끔 

남긴다.” 24.6%이며, 합인 “남긴다.”는 37.3%

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2.7%이다.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

다

가끔 

남긴다
계

남

성

38

(7.7%)

129

(26.0%)

167

(33.7%)

329

(66.3%)

여

성

33

(6.5%)

126

(25.0%)

159

(31.5%)

346

(68.5%)

<표 5>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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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남긴다.”만 보면 농어촌지역, 도농복

합지역, 도시지역 거주자의 순이다. 즉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 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댓

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주 남긴다.”와 “가

끔 남긴다.”를 합친 “남긴다.”를 기준으로는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거주자의 

순이다. “남긴다.”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지역거

주자가 농어촌지역거주자보다 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에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사용

이 능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

증결과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

글 남기는 행위에서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p=0.000).

X2=39.82,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6>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

는 국민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보

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

일 것이다.”라는 가설5)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차분석에

서는 농어촌지역거주자가 도시지역거주자

보다 댓글 등을 통한 정치참여를 상대적

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에서는 오직 도

시지역거주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

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도시

지역거주자들은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

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표 7>는 한국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10.0%, “가끔 남긴다.” 

18.7%이며, 합인 “남긴다.”는 28.7%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1.3%이다. 대학

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5.5%, “가끔 남

긴다.” 28.0%이며, 합인 “남긴다.”는 33.5%

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는 66.5%이다. 

대학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2.6%, “가끔 

남긴다.” 41.6%이며, 합인 “자주 남긴다.”는 

44.2%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55.8%

이다. 즉 “남긴다”는 학력이 높을수록 댓글

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도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

는 행위에서 학력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

되었다(p=0.000). 단 “자주 남긴다.”는 학력

이 낮을수록 더 높아, “남긴다.”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8)

8)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자주 남긴다.”라고 응

답한 표본수가 고작 2개이므로 성향을 언급

하기에 충분치 않다.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도시

지역

43

(6.4%)

143

(21.2

%)

186

(27.6%)

490

(72.4%)

도농

복합

지역

11

(5.8%)

79

(41.4

%)

90

(47.2%)

101

(52.8%)

농어

촌

지역

17

(12.7%)

33

(24.6

%)

50

(37.3%)

84

(62.7%)

<표 6>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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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27.19,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7>의 

교차분석을 종합해 보면 “학력이 높은 국민

이 낮은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6)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차분석결과 대학

원졸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지스

틱회귀분석에서도 대학원졸업자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관계가 유의미하며, 대학

원졸업자가 그 외의 학력보다 1.91배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

학교졸업자의 경우 교차분석에서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

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

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차이가 인터넷과 SNS등

의 발달로 근래에 나타난 정치참여 수단

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 1,000개의 전화여론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

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국민의 32.5% 정도만이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컴퓨터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고, 선거, 시위, 신문

기고 등과 같은 정치참여방법보다 편리한 

정치참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의 정

치효능감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정치성향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 국민이 진보성향 국민보다 댓글

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성향의 국민은 그 외의 국

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었듯이 편의성이 있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보수성향의 국민이 정

치효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

향이 있는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더 적극

적으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0대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0대는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주장되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고졸
38

(10.0%)

71

(18.7%)

109

(28.7%)

271

(71.3%)

대졸
30

(5.5%)

152

(28.0%)

182

(33.5%)

361

(66.5%)

대학

원졸

2

(2.6%)

32

(41.6%)

34

(44.2%)

43

(55.8%)

<표 7>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학력)



44 Vol. 52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었듯이 20대는 기타 연령대에 비해 인터

넷 접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휴대폰를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연

령대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

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거

주자는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만큼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

지역거주자들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적게 한다는 의미인데, 선행연구가 주장했

듯이 도시지역거주자들은 속성이 다양하

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발

하지 못하다고 분석된다. 한편 도농복합지

역이나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댓글을 통한 정

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대학원졸업자만 댓

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원졸업자는 고

등학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보다 1.91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주장했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

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적

으로만 입증되었다. 고등학교졸업자와 대학

교졸업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

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는 선행연구가 주장했던 이

론을 검증은 했지만 그 이유를 더 구체적

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각각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관계에 대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연

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둘째는 본 

연구 독립변수들인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

적 특성이 종속변수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

여를 설명하는 정도가 13.1%(Nagelkerke 

R2=0.131)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이것

은 본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기타 변

수 발견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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